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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

는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가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자

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

다.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완화, 가족지지 및 자

기효능감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취업스트레스∣자기효능감∣가족지지∣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mediated structural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with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looked into how unemployment stress would directly affect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t was found that the unemployment stress would have 
immediate negative effects on the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addition, the study noticed that with both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applied as mediating 
factors, unemployment stress influences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indirectly and 
negatively. After the investigation on the immediate effects of family support in relation to the 
self-efficacy, the study indicated that family support has an immediate positive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In terms of self-efficacy, it appeared to affect adaptation to school life both 
positively and directly but, its indirect effects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was not confirmed. 
The study failed to find any direct influence of the family suppor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but learned that the family support causes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self-efficacy, the 
mediating factor.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adaptation to school life improves as long 
as unemployment stress decreases, while the family support and the self-efficacy are enhanced. 

■ keyword :∣Unemployment Stress∣Self-efficacy∣Family Support∣Adaptation to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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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변

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성인으로서

의 틀을 형성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진

로 결정 등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주어지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업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은 대학생

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대학생활적응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1],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다른 생활스트레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2]. 이는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 복잡성의 증가, 다양한 직업의 

출현 및 변화의 불확실성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낮고, 졸업 후 첫 취업 때까지

의 소요기간이 평균 11개월이며, 동일 전공분야 취업률

이 48%에 불과하다. 20-24세 청소년의 경우 62.8%가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9.3%로 나타났다[3][4]. 대학생활이 단순히 성공적인 

취업에 도달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

니지만 대학생의 기대교육 목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

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차지했고, 가장 큰 

고민도 진로 및 취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취업스트레스를 줄여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주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애착,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거나, 취

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잠

재적인 변인으로 밝혀졌다[5-12]. 이러한 잠재적 변인

은 개인의 내적 요소인 학습자 변인과 학습자의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자기효능감은 특

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

의 자신감 내지 신념으로서[13],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학습자 변인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상호

작용하며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14][15] 환경적 변

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환경적 변인이라

고 할 수 있는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

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환경적 자원으로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개인에게 주어

지는 정서적이며 실제적인 도움 및 긍정적 자원을 의미

한다[16]. 따라서 대학생 시기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가족의 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는데 완충작용을 할 것[17]이라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

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가 매

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는 가족

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로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18]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단선적인 영향이나 관계만을 분석하였고, 학습

자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변인인 가족지지를 매

개변인으로 하여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

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한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하여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될 경우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대

학생활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적응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천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선행연

구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취업스트레스는 학업과 졸업 후의 취업관련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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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

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71], 우

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

적인 스트레스로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

이 대학생들은 학업 및 취업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5-68]. 특히 대학생의 시

기는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취

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심

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69]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 영향[70]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과정의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

이기도 하며,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

합해야 하는 생성적 능력이다[72]. 개인의 다양한 활동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강화 받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형성되며, 개인의 미래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획

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킴

으로써 개인의 흥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1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

인 내적 변인으로[8][20-22]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 등과 같은 적응관련 변인들

과 정적상관을[23][24]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25][26].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7]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반

적인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에

서는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에 자기

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상기한 선행연

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기효

능감에 의해 조절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개념으로 가족이 제

공하는 도움과 원조[16]를 의미한다. 가족관련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17][28][29]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활사건의 위해한 효과로부터 개

인을 보호한다고 보았다[30]. [31]의 연구에서는 가족단

위가 청소년에게 정서와 보호를 주고받는 지지적인 관

계망을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

련하여 [32]의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의 중요성을 논의

하면서 가족단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감정표현을 자

유롭게 하도록 하며, 대안탐색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

로써 스트레스 사건과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데 도

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 [33]의 연구에 의하면 양친 적

어도 한쪽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이 방

어요인이 되어 불리한 여건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완충모델에서

는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

고 낮음에 관계없이 개인의 적응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에서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효과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0][34][35]. 반면 사회적 지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어야만 스트레스를 완충시킨다는 사실도 보고되

고 있으며[36],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이 요구하

는 대처에 필요한 것들과 잘 부합될 때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잘 일어난다는 연구결과[37]도 있다. 또한 

[73-7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에 가족지지가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38]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

도 특히 부모가 가장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고 하였는데,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3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지적발달을 증진시

키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청

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으

며[40],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

지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과 낮은 심리

적 고통의 수준을 나타냈다[41]. 또한 부모의 지지는 더 

건설적이고 덜 회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고 지각

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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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40][4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43]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

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지지에 

자기가치를 수반할수록 높은 대학생활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9][44] 가족의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교육과 직업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활적응은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가족지지에

도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지만,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가설적 관계에 근거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취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7.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측정도구
2.1 취업스트레스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CMI)

을 토대로 [45]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스트레스 5문항, 가

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2 가족지지
[4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척도와 [47]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48]의 사회적지지 척도

를 참고로 [49]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내용 중 가족지지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지지에 관한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지는 단일척도로 구조방정식에 

사용하기 위해 3문항, 2문항, 3문항으로 무선배치하여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사용하

였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50]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51]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자신감 8문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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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절효능감 11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

에 해당하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는 [52]에

서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y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53]의 연구에서 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7문항 중 유사문항과 반복되

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환경적응척도를 제외한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업적응 17문항, 

사회적응 9문항, 개인-정서적응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응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적인 요구들, 학업

에 대한 동기화, 학업적 노력에 대한 만족 등 학업과 관

련된 생활에 대한 적응을, 사회적응으로 대학 내의 대

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대한 적응을, 개인-

정서적응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

스 및 신체화 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척도

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G지역에 위치한 4년제 3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21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3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설문문항들을 구조방정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54]에서 제시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법

을 사용하여 각 하위문항별 평균평점을 산출하고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프로그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에 의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특성
조사대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을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항목 N %

성별 남 112 37.7
여 185 62.3

학년
1학년  47 15.7
2학년 115 38.3
3학년 107 35.7
4학년  31 10.3

전공

공학계열  43 14.3
보건계열  35 11.7
사범계열  30 10.0
사회계열  59 19.7
상경계열  77 25.7
인문계열  56 18.7

※ 전체 N=300, 빈도의 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2. 측정모형 검증
표집된 자료의 결측치는 성질에 따라 분석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열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

요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변인

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

과, 구조방정식의 정상분포조건인 왜도의 절대값 3미

만, 첨도의 절대값 10미만[55]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

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측정모형을 제시하

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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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56)

138.458 71 .000 1.950 .969 .976 .0399 LO HI
.042 .070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변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1 1.00 5.00 2.21 .79  .43   .01
취업스트레스2 1.00 5.00 2.37 .83  .22 -.27
취업스트레스3 1.00 4.67 2.36 .83  .13 -.44
취업스트레스4 1.00 4.67 2.22 .77  .24 -.23
취업스트레스5 1.00 5.00 2.12 .84  .57  .17

가족지지
가족지지1 1.33 5.00 3.83 .76 -.38 -.14
가족지지2 1.00 5.00 3.69 .81 -.23 -.23
가족지지3 1.00 5.00 3.88 .87 -.40 -.4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1.63 5.00 3.39 .57  .25  .18
자기효능감2 2.36 4.55 3.28 .32  .13  .53
자기효능감3 1.20 4.80 3.44 .57 -.13  .05

대학생활적응
학교적응1 2.00 4.47 3.07 .38  .22  .73
학교적응2 1.56 4.22 3.14 .42 -.26  .27
학교적응3 1.36 4.71 3.01 .50  .23  .75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그림 2. 측정모형

[그림 2]에서 제시한 가설적으로 구성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증결과 GFI, 

TLI, CFI는 .90이상,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5∼.1 사이이면 적합[56]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와 더불어 모

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표준요인 적재값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한 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50이상으로 나

타났고, 개념신뢰도가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

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RMR은 RMR을 표준화시킨 지표로 모형의 

절대적합지수가 .08보다 작으면 적합한 모형[57]이다. 

분석결과, TLI .969, CFI .976, RMSEA .056(Lo .042, Hi 

.070), SRMR .0399로 나타나 [56][57]연구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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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가족지지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취업스트레스 0.808
가족지지  -.355*** 0.825
자기효능감  -.601***    .440*** 0.907
대학생활적응  -.623***    .390***     .764*** 0.822

*p.<.05, **p<.01, ***p<.001  ※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임.

표 5. 요인간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관계    

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56)

138.458 71 .000 1.950 .969 .976 .0399 LO HI
.042 .070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성요인 측정변수 표준적재치 표준오차 분산추출지수 개념신뢰성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1 0.829 0.199

0.808 0.954
취업스트레스2 0.908 0.121
취업스트레스3 0.908 0.120
취업스트레스4 0.875 0.139
취업스트레스5 0.761 0.298

가족지지
가족지지1 0.834 0.177

0.825 0.934가족지지2 0.932 0.088
가족지지3 0.846 0.219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0.927 0.047

0.907 0.967자기효능감2 0.695 0.053
자기효능감3 0.821 0.106

대학생활적응
학교적응1 0.708 0.132

0.822 0.931학교적응2 0.516 0.096
학교적응3 0.786 0.073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적합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 간 상관관계의 크기가 

-.355∼.764로 나타나 요인 중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

지수(AVE) 값을 갖는 취업스트레스 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요인은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TLI=.969, CFI=.976,  RMSEA =.056(Lo .042, Hi .070), 

SRMR=.0399로 나타나 TLI, CFI가 .90이상, RMSEA 

.10이하, SRMR이 .08이하로 나타나 [56][57]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부합되어 적합도 지수에서 구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치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취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CR=-5.752, p<.001)와 자기

효능감(CR=-8.733, p<.001)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지지와 자

기효능감은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

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결과도 마

찬가지로 나타나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

(CR=-3.561, p<.001)가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

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우 

정적인 영향(CR=.46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족지지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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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취업스트레스 → 가족지지 -.355 *** -.355 ***  .000
취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601 *** -.509 *** -.092 ***
취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623 *** -.251 ** -.372 ***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260 ***  .260 ***  .000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적응  .596 ***  .596 ***  .000
가족지지 → 대학생활적응  .194 **  .039  .155 ***

***p<.001 

표 8.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그림 3. 구조모형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C.R. P

취업스트레스 → 가족지지 -.342 -.355 -5.752 ***
취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411 -.509 -8.733 ***
취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103 -.251 -3.561 ***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218  .260  4.636 ***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적응  .302  .596  7.116 ***
가족지지 → 대학생활적응  .017  .039   .652 .515

***p<.001

표 7. 직접효과 추정치

미치는 직접효과(CR=7.116, p<.001)는 정적으로 나타

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적응도

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지지의 경우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8], 취

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를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간접적 영향(표준화계수=-.092,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를 매개로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가족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

과(표준화계수=.-601)는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취업스

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372, 

p<.001)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

효과 역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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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정적인 간접효과(표준화계수=.155, p<.001)가 나타

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

져 대학생활적응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된 반면,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그리고 가족지지는 대학

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없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간접으로 긍정적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

의 경우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 ‘가설2’, ‘가설3’은 채택되었

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은 

채택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 

역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대

학생활적응의 부정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학업적 적

응과 일반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58]의 연

구와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

고 그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

증된 [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

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

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

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

감 및 신념으로[13]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긍정적 자원

은 보호와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행위의 속성을 갖

기 때문에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

[59]으로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할적응에 정적인 직

접효과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으나, 자기효

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8’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

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5][8][60][61]의 결과와 일치한다. [2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대학만족도를 높이고, 적

극적인 대인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가족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

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6’은 기각되었으나,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

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나 ‘가설9’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선행연

구결과[9][17][61][63]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

응을 연구한 [64]에 의하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는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촉진시킴과 동시

에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가족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능동적인 대학생

활적응을 도모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활적응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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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완화, 가족지지 및 자기효능

감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결론을 바탕

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노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사고와 리더십 향상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멘티·멘토활동 프로그램 등을 

대학생활 동안 상담과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간접

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의 

형성과 지지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집단과 성원모두의 발전을 촉진하여 스트

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가족의 지지는 대학생

활적응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증진

을 위한 의사소통기술훈련, 정서친밀성 강화훈련 등 적

응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지지를 향상시키도록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초기부터 전공에 

대한 정보 및 지속적인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프로그램

을 안내하고, 참여시켜 구직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장기

적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문

제해결 능력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시간관리 및 스

트레스 대처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표본이 특정 지역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기에 면담 등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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